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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유산업과 주택사업을 결합한 상품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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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 업계가 더욱더 발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는 다른 분야와의 협

력을 진행시켜 섬유를 기존의 용도 분야 이외의 새로운 용도로 전개하지 않

으면 안 된다.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일본 Asahi Kasei 그룹의 경우를 살펴

본다. 이 그룹은 섬유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제품, 전자재료, 의약․의료, 주

택․건축자재 등,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. 그 가운데 섬유사업을 담당

하는 회사와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간에 협력 프로젝트가 발족되었다. 

목적은 섬유와 주택이라고 하는 각각의 전문 분야 입장에서의 발상을 교환

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. 이 프로젝트로부터 탄생한 제품

을 소개한다.

여름철에 폭서 대책으로 에어컨에 의한 냉방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. 반면

에 「바람이 몸에 직접 닿는다.」든지 “지나치데 차갑다”라고 하는 반응 등

의 불만도 많다.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“프로젝트”를 통해 탄생된 것

이 새로운 냉방 시스템이다. 이 시스템에 의하여 기류감이 없으면서 실내의 

온도분포가 균일한 냉․온방 공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. 이 시스템은 에

어컨으로부터 나온 냉기(또는 온기)가 천장에 설치된 패널 전면으로 퍼져 천

천히 실내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. 이에 따라 실내의 풍속은 0.2m/s 이하로 

바람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수준이 된다. 냉방 시에는 동굴에 들어갔을 때

와 같은 감각의 공간이 된다.

이 시스템의 성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포인트가 된 소재는 3차원 입체 편직

물이다. 표면 직물․연결 섬유(공기층)․내부 직물의 3층 구조를 갖고 있다. 

지금까지는 쿠션성이나 통기성을 살려 침대 부품이나 카시트 등으로 용도가 

전개되어 왔다. 새로운 이용 방법으로서 천장 패널로서 이 소재를 활용하고 

있다. 표면과 안쪽의 물성을 최적화함으로써 공기층에 냉기(또는 온기)가 넓

게 퍼지도록 컨트롤하여 천정 패널 전체로 퍼지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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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상품이 탄생되게 된 계기는 주택분야의 “필요(need)"와 섬유분야의 ”씨

앗(seed)"의 융합이었다. 주택 업자는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접하여 판매하기 

때문에 고객의 소리(need)를 직접 모을 수 있다. 또한 섬유에서는 각종 소재

와 오래 동안 축적된 기술이 있다. 이 발명은 「바람의 느낌이 없는 냉난

방」이라고 하는 “필요”를 달성할 수 있는 부재료로서 섬유 소재를 활용하

는 것이 아주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 낸 후 개발을 크게 가속시킬 수 있었다. 

여러 검토를 한 결과 바람을 분산․균일화 할 수 있는 섬유 소재로서 3차원 

입체 직물이 가장 적합하고, 그의 물성 값(통기도 등)을 최적화 할 수 있다는 

것을 구체화시켰다.

다른 분야 사이의 “협력”에서는 양자의 강점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

포인트이나 그것이 또한 어렵고 큰 벽이 된다. 그 벽을 넘어가기 위해 중요

한 것은 「협력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힘을 합쳐 성공할 수 있다는 

의지를 서로 갖고 수행하는 것」밖에는 없다.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섬유 측

은 주택 측의 시점에서 주택 측은 섬유의 시점에서 사물을 포착하는 것이 

중요하였다. 그러나 예상외로 컸던 것은 언어의 벽이다. 전문용어는 될 수 

있는 대로 사용치 않고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.

주택 분야를 포함하여 또 다른 분야에서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. 섬유 

업계 측면에서는 미지의 분야에 있는 문제의 해결에 섬유기술을 활용할 수 

있는 장소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.

출처 : 森戶直美, “纖維産業と住宅産業のコラボレーションによる商品開發”, 「纖維學會誌(纖維と工

      業)(日本)」, 66(1), 2010, pp.10~11


